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16

한눈으로보는경제 1일비즈 프리즘｜세계 공학도 선호기업 9위 삼성전자

세계 공학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직장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9위에 올랐
다.

글로벌 인적자원(HR) 컨설팅업체 유
니버섬(Universum)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
주’(2018 World＇s Most Attractive E
mployers)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공학·
IT 전공 부문 9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순
위이고 2016년부터 3년 연속 톱10에 올
랐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기업 중에 유
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
었다. 지난해에는 일본 소니가 9위, 삼

성이 10위를 랭크됐으나 올해는 소니
가 아마존에 밀려 11위를 기록하며 톱
10 밖으로 벗어났다. 삼성전자는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 화웨이(40위)
나 미국의 페이스북(23위), 애플과 함
께 유이한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으로
꼽히는 아마존(10위) 보다도 순위가 높

았다.
유니버섬의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
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
리아, 영국 등 12개 국가의 공학·IT 전
공 대학생 대학원생 11만867명을 대상
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다.
올해 순위에서 공학도들이 선호하는

1위 기업은 미국의 구글이 차지했다. 구
글은 지난해에도 선호도 1위에 올라 세
계 IT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명
성을 과시했다. 올해 톱10을 보면 미국
기업의 강세가 뚜렷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제너럴일
렉트릭(GE), IBM, 아마존 등 미국 기업
이 무려 7개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그 외 나라로는 독일기업인 BMW그룹
과 지멘스,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뿐
이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유니버섬이 12개국
경영학 전공 학생 11만843명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는 44위로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했다. 공학도 선호도 1위에
오른 구글은 경영학도들 대상의 조사에
서도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삼성전자, 소니·화웨이제치고아시아 1위
2016년부터 3년 연속 톱10
아시아 기업 중 최고순위
아마존·페이스북보다 인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컨설팅 업체 유니버섬이 발표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순위에서 공
학·IT 전공 부문 9위에 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동아일보DB

에듀윌 ‘동문회 사무국’ 운영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20,
30대 젊은 층이 8만여 명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확인
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년 없이 전문직으로 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기존에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
층이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젊은 응시자들
이 몰리고 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이 계산과 법 문
제가 대부분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험을 보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평생 자격증으로 자격 기한이나 갱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취득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

이에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등 여러 목적
으로 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관련 분야에 취업도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창업의 장벽도 높지 않다. 사무실에
책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 없
고, 자격시험 응시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

이 낮다. 단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은 진
입장벽은 낮지만
처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의 한 임원은 개업

당시 함께 공부했던 학원의 선후배들과 만남을 가지면
서 정보를 끌어모았고, 현재 동문 활동을 통해 공동 중
개나 매물 교환 등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
기도 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본사 내 ‘동문회사무국’ 조직
을 두고 전국 동문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에듀윌은 동
문들에게 수시로 공인중개사 실무 강의 수강 기회를 제
공 중이며 이 외에도 인맥북 제작이나 사무실 운영에 필
요한비품등을제공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공인중개사성공적안착을위한 ‘전국구동문회’ 소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가로 열쇠02.물속을 다니면서 전투를 수행하
는 전투 함정. 06.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는 뜻. “ㅇ
가ㅇ서ㅇ숙” 10.행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어 도와줌. 13.다

른 나라에서 온 사람. 15.물을 담아
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 16.겨울의 금강산을 달리 이
르는 말. 18.승부를 빨리 내지 아니
하고 오랫동안 끌어 가며 싸우는 전
쟁이나 시합. 20.값은 나중에 치르
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21.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24.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25.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26.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따
위의기계를다루어부림.■ 세로 열쇠01.누에를 기름. 또는 그 일. 03.물
로식히는방식. 04.몹시추운겨울.05.처녀가 시집을 감. 07.여름과 겨
울의 사이에 있는, 한 해의 네 철 가
운데 셋째 철. 08.대청이 남쪽을 향
해 있고 안방이 오른쪽에 있는 집.
‘ㅇ상ㅇ’ 09.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

루거나 함. 11.손에 들거나 몸에 지
니고다니면서 걸고받을수있는소
형 무선 전화기. 12.남의 부하 노릇
을 하면서 심부름도 하는 사람.13.헤어져 흩어짐. 14.사람이면 누
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17.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19.뒤에서 따라잡아서 앞의 것보다
먼저 나아감. 22.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
하고 덮어 줌. 23.한 왕조를 세운
첫째 임금에게 붙이던 묘호.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
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 낱말정답

단어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를이어
놓으면 여러분
이잘아시는산
이름이됩니다.

교육·퍼즐

현대자동차가 3년 동안 준법·안전 운전
을 실천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재구매
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차종별 프로그램에 가입(유료) 후 3년간
무사고·무과태료·무범칙금 운행을 하고
1년 이내 현대자동차 및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을 재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운전사고 등
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운전 캠페인이면서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모션의
성격도 갖고 있는 업계 최초의 시도다.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차종에 따라
‘굿 드라이버Ⅰ’, ‘굿 드라이버Ⅱ’, ‘굿 드라
이버Ⅲ’로 분리해 운영한다. ‘굿 드라이버
Ⅰ’(가입비 10만원)은 소형∼준중형 차종
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무사고·무과태료
·무범칙금 운행 후 재구매할 때 200만 원

의 할인을 제공한다.
‘굿 드라이버Ⅱ’(가입비 15만원)는 중

형∼대형 차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을
이행하면 300만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
다. ‘굿 드라이버Ⅲ’(가입비 20만원)은 에
쿠스(VI) 및 제네시스 브랜드 전 차종을 대
상으로 운영하며 400만원 할인 혜택을 제
공한다. 출고 3년 이내 차량 보유자면 누구
나 가능하고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쇼핑
몰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법의
식이 높고 안전운전을 준수하는 고객분들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

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3년 안전운전하면새차살때깎아줘요”

현대차 ‘굿드라이버프로그램’실시

3년 간 준법·안전 운전을 실천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재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자동차의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 사진제공 l 현대자동차

보건복지부와 국내 생명과학기업(SK바
이오사이언스, LG화학, GC녹십자, 종근
당, 제넥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
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빌&멀린다 게이
츠 재단’이 공동출자한 글로벌헬스기술연
구기금 ‘라이트펀드’가 본격 사업에 나섰
다. 라이트펀드는 글로벌헬스 분야 R&D
지원을 위한 첫 투자제안 공고를 1일 발표
했다.

7월 창설한 라이트펀드는 민관협력 비
영리재단법인으로 향후 5년간 약 500억원
을 투자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문제 해결
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방침
이다. 한국 기업의 강점인 제형개발, 제조
기술 등에 투자해, 감염병 등으로 저개발
국 환자들의 삶에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다. 향후 매
년 최소 1회 투자제안 공고를 통해 투자 프
로젝트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라이트펀드는 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
수회관에서 첫 투자제안 설명회를 진행한
다. 라이트펀드는 2단계에 거친 전문가 평
가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첫 투자프로젝
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라이트펀드, 첫 투자제안 공고
“글로벌헬스 R&D 투자 받으세요”

2018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7라운드(6∼7일, 인제 스피디움)가 강원도
인제군이 후원하는 국제대회 ‘강원 국제
모터페스타’(사진)로 열린다.

캐딜락 6000 클래스, ASA GT클래스, B
MW M 클래스 등 기존 클래스 경기와 함
께 한국과 일본 드라이버들의 나서는 ‘투
어링카 레이스’, 포뮬러 머신들이 경쟁하

는 ‘슈퍼 포뮬러 주니어 레이스’가 함께 벌
어진다. 모터스포츠 외에 즐길거리도 풍성
하다. 예선이 열리는 6일에는 뮤직 콘서트
가, 7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 버
블쇼, 스티커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
행한다. 원성열 기자

CJ슈퍼레이스 7라운드, 강원국제모터페스타로개최

편집｜신하늬 기자


